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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제 

이 나라 
청소년의 핫이슈 

게임과 BTS, 
차 없이 즐기는 대중문화 홀릭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6살 때 오스트리아 빈으

로 이주해 10년간 살다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온 지 4년이 됐다. 아들은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되었

고 딸은 고교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다. 한국, 유럽

과 미국까지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USA
백미숙

미국 통신원

3기 학부모 통신원은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같은 듯 다른 유럽 두 나라의 

공립학교, 유럽보다 자유로운 미국의 중·고교, 다양한 교육 환경을 지닌 동남아의 교육 강국 베트남의 학

교·학부모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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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낸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동네 어귀나 번화가가 떠오른다. 친구

들과 어울려 뛰어놀거나, 간식을 사먹

던 추억 때문. 오가는 사람이 동네 사람

이거나, 동네 어른의 지인이니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불안하거나 불편한 적

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자유의 나라 미

국에 오니 오히려 밖을 다니기 불편하

다. 땅이 너무 넓어 차가 없이는 마트 

나들이도 쉽지 않다. 아이들도 마찬가

지다. 그래서인지 미국 10대들은 멀리 

움직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빠져 있다. 네트워크 속 대중문화가 바

로 그 주인공이다. 

SNS와 게임으로 자유로움 만끽

미국 아이들의 생활 반경은 좁고도 넓

다.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물 한 병 사

기 어려울 정도로 실생활에서 제약이 

많지만, 지구 반대편의 일을 실시간으

로 확인할 만큼 인터넷에서의 활동 반

경은 넓다. 이는 미국 아이들뿐 아니라, 

세계 아이들의 공통점일 터다. 하지만 

차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 생활 곳곳에

서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미국 아

이들에게 누군가의 통제 없이, 학교 밖

을 누빌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자

유로움은 어느 나라의 아이들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10대들은 SNS와 게임으로 

주로 소통한다. 고등학생인 딸의 말로

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미

국 10대의 필수품과 같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소한 자랑거리를 공유하거나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이기 때문. 친구의 친구까지 연결되면



naeiledu 59

서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넓어진다. 실

제 미국 10대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

북을 보면 팔로우를 맺은 친구들의 수

가 어마어마하다. 단, 친구의 수는 많지

만 우정의 깊이는 얇다. 

SNS는 스타를 가깝게 만나는 창구이기

도 하다. 미국의 10대들은 SNS 스타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

이나 2세 스타 등의 일상을 엿보는데, 

그중 스포츠 스타 특히 풋볼 선수의 인

기가 높다. 풋볼은 한국에서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광

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

한 선망도 크다. 대부분 학교에 풋볼팀

이 있고, 리그도 학생리그부터 프로까

지 잘 구축돼 있다 보니 SNS에서 이들

의 인기는 매우 높다. 

게임도 10대들의 빼놓을 수 없는 취미

다. 미국의 게임 산업은 매우 대중화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데, 그래

서 대화에서 게임 관련 내용이 빠지질 

않는다. 10대도 마찬가지라, 게임을 안 

하면 대화에서 소외될 정도다. 

“한국인? 나도 BTS 팬이야!”

인터넷이 워낙 대중화된 사회라, 전 세

계의 이슈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요즘 들어 미

국의 10대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한국이 아닐까 싶다. 

그 중심에는 10대 여자 아이들이 좋아

하는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는 생각

이다. 이들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로 미

국 아이들이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

을 보이고 있다. BTS에서 출발해 블랙

핑크 등 다른 한국 대중 가수와 음악의 

노출이 잦아졌으며, <굿닥터> <복면가

왕> 등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리메이크돼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이들이 늘었

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식 메이크업 영

상이나 ‘먹방’ 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화장품이나 옷, 먹거리 등 관련 제품을 

구매하려는 이들도 많고, 일부 학생들

은 심지어 실시간 뉴스까지 찾아본다.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연

예인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한국 대중문화가 이

곳에서 ‘핫’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부모

들도 자극적인 현지 문화에 비해 상대

적으로 건실한(?) 한국 문화를 즐기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듯한 인

상이다. 

내게는 참 놀랍고 신기한데, 세상 전체

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없이는 일어나

기 어려운 일일 터다. 거리의 제약 없이 

다른 나라들의 문화에 노출이 될 수 있

고, 그 문화의 장단점을 깨우칠 수 있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기 좋은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허나, 그만큼 자유분방한 인터넷 세계

에 대한 걱정도 크다. 무엇보다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어 아쉽다. 길에서 보는 아이들은 거

의 다 휴대폰만 쳐다본다. 3명이 어울

리면서 서로 자기 손만 쳐다보고 말은 

하지 않는다. 화면 속 친구가 아니라 눈

앞의 친구와의 대화도 소중히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계의 정보를 걸러 

볼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떤 가르침을 

줘야할지 고민이 된다.   

딸이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 
미국에서도 한국 뷰티 제품은 

질좋기로 입소문이 났다. 

딸아이와 친구들의 우정 사진. 
자주 만나지만, 어디서든 SNS로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돈독히 한다.  

미국 10대들 사이에 BTS는 큰 
인기다. 딸이 가지고 있는 BTS 
앨범과 멤버들의 포토카드.  


